
한길교회 구역교재
한 성령, 다양한 은사 (고린도전서 12:1-11)

「 마음 열고 |  찬양과 나눔 」

• 빈 들에 마른 풀같이(찬송 183장, 구 172장)

•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의 근황을 나눠봅시다.

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한 사람이 한 몸을 이룬 공동체라는 것입니다. 각 사람의 생김새, 성격, 취미, 비전, 

능력이 다르지만, 모든 성도는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. 그러므로 공동체 구성원은 서로의 다름을 

존중하고 배려해야 합니다. 성도 각 개인이 다양한 은사를 활용하여 봉사한다면 공동체는 더욱 건강하게 성장

할 수 있을 것입니다.

「 마음 다해 |  말씀과 나눔 」

1. 사도는 성도가 성령을 받은 증거를 알려 줍니다(1-3절). 

1) 하나님을 알기 전에 고린도 성도는 무엇에 끌려다녔습니까?(2절)

2) 성령을 받은 사람이 결코 하지 않는 말과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?(3절)

  

나눔 1   성령을 받은 증거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고백과 달라진 삶입니다.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된 은혜의 순
간과 그 후로 달라진 나의 삶을 돌아보며 성령님이 내게 하신 일을 나눠 봅시다. 

2. 각 성도가 받은 은사는 다양하지만, 그 은사를 주시는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(4-11절).

1) 각 성도의 은사, 직분, 사역은 여럿이지만 그 공통점은 무엇입니까?(4-6절)

2) 성령의 은사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?(8-10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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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?(7, 11절)

 

나눔 2   은사는 누가 더 우월한지 가늠하는 도구가 아니라, 하나의 온전한 공동체가 되기 위한 퍼즐 조각과 같습니다. 

나 혼자는 어렵지만 다른 은사를 받은 이들과 협력하여 감당하고 있는 사역을 이야기해 봅시다. 

나눔 3   은사는 ‘개인의 만족’이 아니라 ‘공동체의 유익’을 위해 존재합니다. 내가 속한 소그룹이나 교회의 유익을 위해 나

의 은사를 어떻게 활용할지 서로 나눠 봅시다. 

「  마음 모아 |  함께 기도 」
삶 _ 나의 은사를 다른 사람의 은사와 비교하여 실망하지 않게 하소서.

공동체 _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루고 동역하게 하소서.

*본 소그룹 나눔지의 내용은 매일 성경의 그룹 큐티 나눔에 수록되어 있습니다.


